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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동화 속으로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우리는 아까 나왔던 문을 통해 따뜻한 시청 건물 안으로 

다시 들어갔다.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우리를 인솔해 기

다란 복도를 지난 뒤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 아

래 대리석 층계로 데려갔다.“여러분, 여기는‘경건의 계단’

입니다. 시청 이층에 있는 시의회 본당으로 가려면 건물 

양쪽에 있는 두 개의 계단 중 하나를 통해 올라갑니다. 하

나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‘경건의 계단’이고, 또 하나

는 건물 반대쪽에 있는‘기쁨의 계단’입니다. 시청에 행사

가 있어 여왕께서 방문하실 때가 있는데, 여왕께서는 반드

시 이‘경건의 계단’을 통해 올라 가셔야 합니다. 계단을 다 

올라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코펜하겐 시장에게 고개

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, 방명록에 정중히 서명을 하셔야 

됩니다. 그 후에야 비로소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.”

대리석‘기쁨의 계단’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 주는 듯 반

들반들하고 매끄럽게 보였다. 주위의 벽화는 아마도 코펜

하겐의 옛날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았다. 목가적인 전원 풍

경이 한쪽에 펼쳐져 있고, 창문 건너 다른 한쪽에는 바다

와 운하를 끼고 있는 옛날 코펜하겐 시의 정경이 그려져 있

었다. 이 벽화 밑으로 덴마크 여왕이‘경건의 계단’을 한 

계단 씩 엄숙한 표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. 

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덴마크 국민과 자유로운 도시 코

펜하겐 시민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성

실한 마음으로 올라갔을 것 같았다.‘경건’한 표정으로 계

단 밑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‘마음

대로 올라 가셔도 된다’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. 우리는 

계단 하나라도 섣불리 대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

이층으로 올라갔다. 

이층에는 시의회 본당 회의실이 있었다. 19세기 건물답

게 목조 천장에 우아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는 아주 고풍

스런 실내였다. 직사각형 홀 안에는 한쪽 벽 중앙에 의장

석이 높이 자리잡고 그 앞에 미음자 형태로 빙 둘러 시의

원들이 앉도록 역시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좌석이 배치되

27. ‘팅’

어 있었다. 각 좌석 앞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마이크가 하

나씩 설치되어 있어서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회의

실 모습이었다. 그러나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것은 의장석 뒤

에 제단처럼 설치된 자주색 벽걸이와 그 위에 금빛으로 수 

놓아진 한 그루 나무였다. 나무의 양 옆에는 커다란 장검이 

벽에 걸려 있었다. 

“보이시죠?‘사랑의 나무’입니다. 이곳 코펜하겐 시의회

에서는 55명의 시의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

니다.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이곳 회의실에 모여 

회의를 하죠. 21세기로 들어섰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옛

날처럼 커다란 칼을 옆에 놓고‘사랑의 나무’밑에서 대화

를 하고 있습니다.”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

로 서 있는 우리 앞에서‘사랑의 나무’를 가리키며 설명했

다.“사랑의 나무 밑에는 우리가 평화와 화합을 지키는 한 

꼼짝 못 하고 눌려 있는 용이 있습니다. 이 그림의 나무 밑

에는 의장석이 있고 이 의장석 밑으로 땅 속에 용이 있지

요. 의장석에서 일직선으로 회의실을 쭉 가로질러 가면 아

까 밖에서 보셨던 용머리와 연결이 됩니다.”과연 회의실

을 가로질러 쭉 이어간 반대쪽 벽 바깥에 둥글게 튀어나

온 건물벽이 자리잡고 있었다.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코

펜하겐의 시청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옛날 마법의 성처

럼 느껴졌다. 

“덴마크어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‘팅’이라는 단어가 

있습니다. 어떤 문제를 토의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한

다는 뜻입니다. 벌써 토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거나 얘기

가 다 끝났다면 우리는‘벌써 팅 된 얘기’라고 합니다. 덴

마크 사람들은 대대로 이 나무 밑에서‘팅’을 했고 협상

을 했습니다.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이 코펜하겐 시청 회

의실 사랑의 나무 밑에서‘팅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

다.”내 눈에 이미 먼 옛날 바이킹 족장같이 보이는 크리스

토퍼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열심히 덴마크의 협상 문화를 

설명해 주었다. 


